
■ 분석 

1999년 4/4분기 광고비 - 작년 광고비 4조 8052억원, 전년 비 32.5% 증가 

 

작년 하반기에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광고시장은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

섰다.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내수가 증가되자 기업들은 활발한 신제품 출시와 

더불어 광고, 판촉활동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. 99년 4/4분기 광고비는 1조 4,007억원으

로 3/4분기의 1조2,086억원에 비해 15.9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지난 분기에 이어 

업종 부분이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기초재(68.5%)와 의류(43.3%), 건설·건재(90.7%), 

의료·교육(90.4%) 업종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식품·음료(-5.5%), 수송기기(-

4.3%) 등 4개업종이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. 

 

삼성전자 99년 1위 광고주에 

99년 총 광고비(4 매체)는 전년 비 32.5% 증가한 4조 8,052억원을 기록, IMF 이후의 

기나긴 침체를 벗어났다. 특히 금융증권업종은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168.7% 증가라는 

사상 유례없는 광고비 급증세를 보였다. 올해 형 증권사들이 활발한 광고 공세를 전개한 

가운데 현 증권은 10  광고주 반열에 올라섰는데, 이는 지난 97년 SK텔레콤 등 정보통신

업체들의 급부상에 이어 최근에는 증권회사들이 주요 광고주로 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

것이어서 향후 광고비 순위에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.  

 

4/4분기 매체별 광고비를 보면 4 매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TV 광고비는 3/4분기

에 비해 12.7%가 증가한 4,509억원, 라디오 광고비는 16.8% 증가한 456억원, 신문 광고

비는 17.3% 증가한 8,392억원, 잡지 광고비는 20.1% 증가한 649억원으로 집계되었다. 99

년도 4 매체 총 광고비에 있어서 TV 광고비가 46.0% 증가한 1조 5,327억원으로 가장 큰 

증가세를 보였으며, 신문광고비는 26.5% 증가한 2조 9,076억원을 기록했다. 라디오는 

32.3% 증가한 1,458억원, 잡지는 30.7%가 증가한 2,189억원으로 집계되었다.<표1참조> 

 

광고주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비해 42.0% 증가한 367억원을 지출하며 1위를 되찾

았고,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각각 13.4% 감소한 233억원과 22.1% 감소한 168억원을 지

출하며 그 뒤를 이었다. 99년 총 광고비 지출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비해 59.4%

나 증가한 1,071억원을, SK텔레콤이 전년 비 38.5% 증가한 830억원을 지출하며 1, 2위

를 기록했다. 기아자동차는 현 자동차가 인수한 이후 경영실적이 급속히 호전되고, 올해 

자동차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RV차량의 활발한 광고집행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

95.5%가 증가한 579억원을 지출하며 3위를 기록했다.<표2참조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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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전자업종 광고비 9.8% 증가 

식품·음료업종의 4/4분기 광고비 지출은 지난 분기의 1,832억원에 비해 5.5% 감소한 

1,7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. 주요 음료업체와 주류업체들의 광고비가 체로 감소한 반면 

제과업체들은 광고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를 이루었다.  

 

제약업종의 4/4분기 광고비는 지난 분기 489억원에 비해 10.4% 증가한 540억원이 지출된 

것으로 집계되었다. 회사별로는 동아제약이 3/4분기 비 3.6% 증가한 78억원의 광고비를 

지출하여 1위를 유지했고, 유한양행은 30.6% 증가한 62억원으로 2위를, 일동제약은 

12.6% 증가한 34억원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. 제약업계에서는 겨울철 감기약 시장을 선

점하기 위한 경쟁을 뜨겁게 벌였다.  

 

화장품·세제업종의 4/4분기 광고비는 지난 분기 738억원에 비해 11.2% 증가한 821억원이 

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 회사별로는 태평양이 지난 3/4분기에 비해 33.1% 증가한 151

억원을 지출하며 1위를 기록했고, LG화학은 15.2% 감소한 126억원을, 코리아나화장품은 

37.6% 증가한 28억원을 지출하며 그 뒤를 이었다. 화장품업계는 크리스마스와 연말특수를 

겨냥해 가격, 연령, 용도별로 세분된 기획 선물세트로 뜨거운 판촉전을 벌였다. 이는 경기 

회복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데다 레니엄 특수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선물세트에 한 수

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.  

 

전기·전자업종의 4/4분기 광고비는 지난 분기 1,903억원에 비해 9.8% 증가한 2,090억원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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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 3/4분기 비 42.0%의 증가율을 보인 삼성전자가 367억원으로 

1위를 유지했고, LG전자는 36.7% 증가한 144억원을 지출하며 2위를 기록했다. 현 전자는 

28.3% 증가한 68억원을, 우전자는 9.9% 감소한 19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

되었다. 가전업체들은 특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을 미

루자 그에 따른 매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특소세 적용 세율에 해당하

는 12% 정도를 미리 인하,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고육책을 썼다. 한편 가전업계는 최근 

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잠재력이 큰 선진국 시장에 한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

는 것으로 나타났다. 내수시장은 약간의 신규 수요와 체 수요만 남아 더 이상 기 하기 

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데, 현재 가전 3사의 전체 매출 

비 수출 비중은 LG전자 80%, 삼성전자 70%, 우전자 90% 선으로 수출편중 현상은 앞

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. 

 

우차 광고비 4/4분기 자동차업계 1위 

수송기기업종의 4/4분기 광고비는 지난 분기 430억원에 비해 4.3% 감소한 412억원이 지

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 우 사태 이후 해외 매각을 추진중인 우자판은 우리나라 자동

차 산업을 이끌어온 자동차 메이커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신차 매그너스를 출시하며 

광고 공세를 재개, 3/4분기 비 9.6% 증가한 120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며 1위에 올라섰

다. 그 뒤를 이어 현 자동차는 2.2% 증가한 126억원을, 3/4분기까지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

투입했던 기아자동차는 15.4% 감소한 118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 

 

기아, 우자동차의 11월 현재까지의 수출 실적은 166만 600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

해 7.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이중 현 는 모두 63만 8,900 를 수출해 지난해 전

체 수출량을 돌파했고, 기아 역시 44만 4,560 를 기록하며 지난해 수출량을 크게 넘어선 

것은 물론 창사 이후 연간 최다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 같은 동안 우는 

57만 7,130 를 판매, 전년 동기 54만 2,300 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했다. 

 

유통업종의 4/4분기 광고비 지출은 지난 분기 495억원에 비해 3.2% 증가한 511억원이 지

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. 롯데백화점은 3/4분기 비 8.9% 증가한 66억원의 광고비를 지

출하여 1위를 유지했으며, 현 백화점이 5.2% 증가한 48억원을, 신세계가 7.8% 증가한 

31억원을 지출하며 그 뒤를 이었다. 실물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나 백화점들은 겨울세일에서 

호경기를 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롯데와 현 ,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의 겨울세일 매출

액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들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∼

5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특히 이 기간 중에 경기를 반영하는 의류 매출 비중이 높

고 노세일 브랜드 매출이 예상 외로 높아 소비 심리 회복을 반영했다. 그러나 가전제품을 

비롯한 일부 품목은 특소세 폐지 이후 국세청의 재고 조사를 이유로 물품 공급이 원활하게 

이루어지지 않아 판매가 부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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